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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육이 완전히 하늘 나라의 천사와 같이 영체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의 구원과 하늘나라로 휴거 될 수 없다는 것과 전 세계가 온전하게 재림을 맞지 못하고 세

상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제가 너무나 긴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시작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온 지

역을 날라다니다시피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었으니 다들 회

개하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회개하라 주님의 재림을 맞

으라”하며 애타하며 긴박하게 목이 쉬도록 외치니 거리 사람들이 다들 놀래는 표정으로 “예

수님이 오셔~!”하며 당황하며 어쩔 줄모르며 말들하고 있는 모습들이보이면서 나를 비롯하

여 몇 몇사람들이 같이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외치면서 어느 지역을 갔는데 세상에 보다 세상적으로 사는 악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며 안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칼로(뭔가들고있어서 칼같

았는데 그냥 지웠음)죽일려고까지 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들은 순간 육이 영인체로 다들 바뀌어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된 영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도 육이 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바뀐 사람들 영들이 천사처럼 끼리끼리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 있는 사람4-5명과 같이 손잡고 천사가 날아가듯 하늘로 올라가면서 선생님이 생각났

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또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기다리자”하며 세상이 훤히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같은 언덕에 같이 가던 사람들과 앉아 기다리기로 하며 마음의 여유를 부렸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다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아 저렇게 하늘 나라로 가는 구

나”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니 과일 하나를 들고 있어서 다 먹고 또 다시 하늘을 

쳐다보니 아무도 안보였습니다. 

마음에 순간 “큰일 났다 너무 여유를 부렸구나”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올라갈려고 했으나 

내가 올라가야 될 하늘 문이 이미 닫혀졌습니다. 

멀리 어느 지역에 높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보였고 또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휴거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날아갔으나 허락이 안되었습니다. 올

라가야 될 하늘 문들이 각각 다 달라서 가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날라

다니면서 마음 졸이며 원래 올라가야 될 장소에서 문을 찾아 나섰으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휴거가 시작되어 휴거가 다 끝난 지역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

데 온 지역과 세상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온 산천지와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믿었던 사람들과 재림의 말씀을 듣고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 우왕좌왕하며 숨기 시작하며 피했지면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곳저곳 날아다니며 하늘나라 올라갈 문을 찾는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 것에 빠져 심판받는 줄모르고 있는 사람들과 아직 우리가 외치지 못해

서 재림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다 아는 지역의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불쌍해서 통곡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마지막 아직 심판 안받은 어느 지역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지

역도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안개처럼 스쳐 지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천사가 저의 손을 잡고 건물이 무너지는, 심판을 받고 있는 곳을 이리저리 피하며 날아가는

데 어느 또 한사람이 같이 가고 싶다며 저와 같이 가던 천사를 불렀는데 그 천사가 같이 데

려갈려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는 순간 안된다고 손을 놓아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영은 변했으나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고 아직 세상에 대한 육성이 조금

이라도 남아있어서 자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천사의 손을 잡고는 있었지만 자격자가 

안되서 떨어질까봐 얼마나 긴장하고 떨리는지 ...

완전하게 성령으로 자기영이 천사처럼 바뀌지 않고 덜 만들어져도 안되었습니다. 그 육이 

영으로 바뀌어도 육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꿈을 꾸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르며 먼저 회개하고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고 저를 구원시

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성령님께 내영을 깨워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순간에도 비몽사몽간에 육이 뭔지 모르겠는데 변하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